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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그리스도론

한국신학대학의 개강 강연의 의무를 띠고 최근의 신약학에서 가 

장 활발한 편집사적 연구의 일단을 시도해 볼 생각으로 자료를 정리 

하다가 아무래도 강연으로는 적합치 않아서 갑자기 제목을 바꾸어 대 

중성이 있는 최근의 신론들을 나름대로 소개하기로 정하고，손에 있 

는 책들을 읽다가 그들의 그리스도론에 시선을 모았다. 저들은 본래 

의 신론에서 탈출하려고 여러 백방에서 시도했는데 하나 같이 낙착된 

데는 바로 그리스도이다. 저들은 하늘에 정좌한 신을 땅으로 끌어내 

리려다 보니 결국 그리스도에게 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. 그 

런데 거의 일치한 것은 그 그리스도론이 케노시스적 해석에 기울어졌 

다는 사실이다. 즉 하느님이 자기를 비우는 행위가 그리스도 사건이 

라는 것이다. 따라서 소위 무신론적 그리스도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 

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. 자기를 철저히 없이하는 데서 신 

을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면을 본 셈이다. 신은 육(肉)으로서의 그리 

스도로 바뀌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므 

로 … 그럼 무엇이 남는가? 저들은 이 역사적 현실뿐이라고 한다. 그 

런데 이런 결론이야 세계에 주는 대답이 될 수 있을까? 현대는 애당 

초 무신 세계라는 저들의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런 번거로운 수속을 

밟아 그리로 도로 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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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자기 문제지，그리스도인된 자기의 관념과 싸우는 과정뿐 

이지，그래서 나도 지금은 무신 세계의 일원으로 한자리 달라는 애소 

지 무언가! 공연히 이미 땅에 있는 사람을 높은 산에 끌어 올렸다 낙 

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은 없지 않나. 그건 그리스도교 

2000년에 쌓인 짐에 눌렸든 서구인의 고민이지 비그리스도인과는 애 

당초 상관없는 소리이며, 그 논리는 차라리 아직도 저 하늘에 신이 

정좌하고 있다는 소리보다 더 어려운 말이다.

그것이 정말 이 세계를 위하는 일이 되려면 더 철저해야 할 것 

이다. 즉 너를 위해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바로 그 행위를 자기에게 

적용할 때에만 그것은 정말 몸으로 세계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. 

그렇지 못하고 머리로만 그래 봐야 결국 1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 

다’ 아니, ‘내가 살기 위해 너는 죽어야 한다’ 라는 이기주의자의 표본 

밖에 될 게 없다. 신학의 파괴를 머리로 아무리 해봐야 또 하나의 신 

학을 형성할 뿐이다. 신학을 파괴하려면 폭력을 쓰는 길뿐인 것이다. 

자기에게 향하는 폭력 말이다. 사변의 부정은 사변으로는 안 된다. 

사변에의 저항은 무사변의 길뿐이다. 그게 바로 폭력행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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